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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필이면]
목사가‘금주’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다. 

“제가 세상의 모든 맥주를 갖고 있다면 모두 강에 던

져 버리게 하소서.” 

그러자 신도들이 외쳤다.“아멘!”

“또 저에게 세상의 모든 위스키가 있다면 모두 강에 

버리게 하소서.” 

신도들이 또 소리쳤다,“할렐루야!”

목사가 자리에 앉자 성가대 지휘자가 말했다. 

“찬송가 365장‘강가에 모이게 하소서’를 부르겠

습니다.”

[핀란드 농부]
핀란드의 한 농부가 이웃 농부네을 찾아 갔다. 

둘이 말없이 20분간 차를 마셨다. 

“한 잔 더 하겠나.” 

“그러지.”

다시 20분이 흘렀다. 

주인장이 입을 열었다. 

“그런데 어인 일인가.” 

“우리 집에 불이 났다네.” 

[수금 천재]
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

유머

던 조지가 드디어 금융대행업체에 임시직으로 취직

했다. 

조지가 무척 억척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을 간파한 

매니저는 수금이 안 되는 힘든 거래선을 지정해주면

서 거기 가서 수금해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겠다

고 말했다. 

두 시간 후 조지는 수금할 돈을 전액 받아가지고서 

당당히 돌아왔다. 

매니저가 놀라서 물었다.

“와우, 대단하구만！대체 어떻게 해서 한번에 모두 

받아낼 수 있었나?” 

“별 어려운 일도 아녔어요.”조지가 말했다. 

“한 푼 남기지 않고 몽땅 갚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

들을 일일이 찾아가서는, 당신네들로부터 전액을 받

아냈다고 귀띔해줄 거라고 공갈을 쳤죠 뭐.”

[김정은과 트럼프]
북한의 김정은이 담화를 발표했다.

“앞으로 10년 내에 태양에 인간을 보낼 것이다.”

기자가 궁금해 물었다.

“태양은 너무 뜨거워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. 

도대체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?”

그러자 김정은이 웃으면서 말했다.

“그거야 쉽지요. 밤에 보내면 됩니다.”

그러자 트럼프가 이 담화문을 보고 비웃으며 SNS

에 글을 올렸다.

“바보! 멍청이! 밤에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보낸

다는 거야?”

[죽]
소원을 들어주는 음식이 있다.

바로‘죽’이다.

‘죽’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.

[친구 초대의 이유]
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. 

“여보, 나 저녁 식사에 친구를 초대했어.” 

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흥분해 따졌다.

“뭐라고요? 당신 미쳤어요? 집안은 엉망이고, 장도 

안 봤고, 설거지도 안 한 데다 특별한 음식을 장만할 

기분도 아니라고요!”

“잘 알고 있어.”

“그럼 왜 친구를 초대한 건데요?”

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.

“이 바보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지 뭐야.”


